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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펠링은 네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으며, 부모인 하인리히 펠링과 그의 아내 게르트루드(본명 

베어만)의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마친 후, 클라라는 알렌으로 

이사하여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2년제 상업 기숙생으로 입학했다. 클라라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수도 생활의 의미를 발견했으며, 그곳에서 보낸 아름다운 

시간들 중 많은 순간에 성 미카엘이 제 생각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 후에는 프레켄호르스트의 한 

농장에서 의무봉사 연수를 마쳤다. 그런 다음 바렌도르프 시립 저축은행에서 견습 생활을 시작했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1949년 2월 1일 뮬하우젠에서 우리 수도회에 입회할 때까지 그곳에서 6년 반 

동안 근무했다. 1949년 8월 15일 착복하면서 마리아 티아틸데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첫 서원 후에는 프레덴, 뷔렌, 알렌, 베를린, 뮨스터, 코스펠드 등 여러 곳에서 생활했으며, 종종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1951년 당시 뮨스터 주교로부터 교육 임무를 위임받아 학교와 청소년 

단체에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쏟았다. 수녀는 자신이 설립한 프레덴 음악학교의 초창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도 만돌린 연주를 즐기곤 했다. 나중에는 이미 안넨탈 수녀원에서 지내던 

티아틸데 수녀는 뜰에서 음악을 연주하곤 했는데, 이는 모든 수녀들과 직원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공개 

공연도 하는 음악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개별 구성원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과 조언을 

통해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수녀는 예리한 지성을 지녔으며 세계 정세와 교회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대화할 때 친근하면서도 

분명하고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수녀의 관심은 우리 국제 수도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녀는 

전 세계적인 결정이든 지역적인 결정이든 모든 결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했다. 수년 동안 가족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으며 고향에서 온 방문객, 친척, 친구들의 방문을 무척 기뻐했다. 

수녀는 문서 보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를 위해 1990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증을 취득했다. 

우리 관구의 문서실을 설립하고, 관구 내외의 개별 지부 기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수녀는 고대 귀족 

가문에 관한 논문으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정치계 소식은 어때요?”—수녀가 자주 던지던 질문이었다.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누군가 일간지나 

교회 소식지를 읽어줄 때면 기뻐하곤 했다. 총본원에서 온 편지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였다. 티아틸데 

수녀는 주의 깊은 경청자였다. 

수녀는 “신선한 공기”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혼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차로 

이동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올해 4월 11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경축, 즉 수도 서원 

75주년을 축하했다. 하느님과 공동체 안에서 서원을 다시 한 번 갱신하기를 원했다. 그 후 기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다. 숙련된 간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5월 4일 자정 직전, 오랜 수도 생활이 막을 내렸다. “한밤중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우리 티아틸데 

수녀에게 있어, 이는 하느님의 안식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